
치 사
천 년 전, 대각국사 의천스님께서는 교장(敎藏)을 펴내며,
   “대장경을 조성하는 것은 천 년의 지혜를 모아
    천년의 미래로 보내는 일이다.”
라고 하셨습니다. 

  올해, 2011년은 바로 그 천년, 의천스님이 말씀하신 대장경 조성한
지 천 년이 되는 해입니다. 2천5백 여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대정각
을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
습니다. 부처님께 들은 그대로를 말씀으로, 나뭇잎에 적어서, 종이에 
써내려가고, 나무에 새기고, 금속활자로 인쇄해 펴내면서 천년의 미래
로 보내진 것입니다. 
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대 물질문명의 총아인 전자경전
으로 담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. 또 다시 천년의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
입니다. 

  매년 연말을 기해 <불교언론문화상>을 시상하는 뜻은 이와 다르지 
않습니다.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라디오와 TV의 전파를 타고 
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조들의 원력이 빚어낸 다양한 문화가 시방의 뭇 
중생들에게 널리 전해지게 하는 일에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
기 때문입니다. 

  그러기에 1993년 대한불교신문사와 함께 처음으로 이 상을 제정하
고,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계 가장 권위있는 언론상으로 거듭날 
수 있도록 진력해온 사단법인 보리의 김재일 이사장님의 헌신은 쉽게 



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. 안타깝게도 지난 5월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
하셨지만 생전의 공적이 여운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으니 
고인께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

  올해도 각 방송언론 매체에서 많은 불교 관련 작품들이 제작되었습
니다. 수상 유무를 떠나 작품 하나하나마다 담긴 많은 분들의 땀방울
과 고민, 그히고 각별한 수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의 노고 
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참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신 부처님의 가르
침을 거듭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,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천
년 전 대장경을 판각한 환희로운 손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. 

  이러한 의미를 담아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분들께는 
각별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의 깊은 성찰에 오늘을 살아가
는 불자들과 국민들은 감동받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바른 
마음으로, 바른 관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. 

  뜻 깊은 행사를 더욱 빛내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불
교신문사 사장 수불스님께 감사를 드리고, 소임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
정성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께 
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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